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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의 구조적 

관계와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의 질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경기지역의 임산부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

료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원가족 어머니애착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부부관계 질을 통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을 통해 태아애착에 영향

을 미치는 이중매개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산부의 태아애착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원부모와의 애착형성 및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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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여성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중요

한 사건이다. 임신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신

체적․심리적 변화는 태아와의 애착이나 출

산 후 자녀와의 애착에 큰 영향을 준다(백현

정, 2009; 이승아, 이성희, 2015; Grace, 1989; 

Yarcheski, Mahon, Yarcheski, Hanks, & Cannella, 

2009). 임산부는 태아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감

과 결속력을 가지고 태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산부의 태아를 향한 사랑과 

유대감을 태아애착이라고 한다(허명행, 1995; 

Condon, 1985). 태아애착은 임신과 함께 자연

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 대한 역

동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

전한다(유현자, 김성훈, 2008).

임신기 태아애착은 출산 후 어머니와 영유

아의 상호작용 및 영유아기의 건강한 신체․

심리적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 후 

애착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다(김명식, 이경

숙, 신의진, 2011; Peluso, Peluso, Kern & White, 

2004; Wilson el al., 2000). 특히 태아애착의 질

이 높은 경우 임산부의 산전․후 우울감을 낮

추는 반면 태아애착의 질이 낮으면 우울감, 

불안감, 혼란, 피로감 등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태아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부정해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 등 태아

와 임산부 자신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

(권미경, 2007; 김명식, 이경숙, 신의진, 2011; 

Condon, 1985). 또한 Wilson 외(2000)의 연구에

서는 임신기에 태아와 어머니의 결속력이 높

고, 상호작용이 많은 경우 출산 이후 영유아

기 탐구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임신기에 임산부들의 태아애착 질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태아애착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태아애착을 높

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에 대해 심도 깊은 연

구가 필요하다.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원가족

으로부터의 경험,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는 중요하다. Bowlby(1969)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면서 영유아기에 형성된 주 양

육자와의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만들게 하여 이후 발달과정에서 타인과의 관

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애착의 영향력은 영유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결혼생활과 이후 자신의 아

이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

며, Verhage 외(2016)는 임산부가 임신기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화해과정을 거치며 친모와 

태어날 아이 모두와 긍정적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임산부가 

어머니와 형성한 안정적 애착이 태아와의 애

착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백현정, 

2009; 정영숙, 2004),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

착은 자녀 출생 후 모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Beebe & Lachmann, 2013; 

Hautamäki, Hautamäki, Neuvonen, & Maliniemi- 

Piispanen, 2010; Raby, Steele, Carlson, & Sroufe, 

2015; Verhage et al., 2016) 애착의 세대 간 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유아 시기에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은 성

인이 된 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방식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 등에 영

향을 미친다(Ainsworth, 1989; Bowlby, 1982). 이

는 아이의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신적 표상’으

로 설명될 수 있는데, 영유아 시절에 어머니

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를 ‘안

전기지’로서 인식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사랑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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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로 여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Diamond & Hicks, 2004; Mikulincer & Shaver, 

2007). 즉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다

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을 갖게 해준다. 반면 영유아기에 어머니가 

아이의 요구와 반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아이는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

인도 불신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를 회피하거나 불안해하게 된다(Bowlby, 1973; 

Mikulincer & Shaver, 2007). 이러한 것을 학문적

인 용어로 성인애착이라고 하는데, 성인애착

은 성인이 되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의미하며, 거절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높은 성향인 불안애착과 친밀함에 대

한 회피와 타인과 가까워짐에 있어서 불편함

이 높은 성향인 회피애착의 두 가지는 대표적

인 불안정 애착으로 구분된다(Fraley, Waller, & 

Brennan, 2000). 선행연구(양수진, 2010; 장휘숙, 

2002; 조영주, 최해림, 2001)에서는 원가족 어

머니 애착과 다른 성인에 대한 애착 간의 직

접적인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

이 안정적일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져 안

정적으로 성인애착을 형성하고(양수진, 2010),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

성한 대학생들이 이성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애

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원가족 어

머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면 성인애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성인과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성인애착은 이후 자신의 자녀와의 관

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애착에 대한 몇

몇 연구들은 성인애착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예비아버지를 대상으

로 한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에서는 배

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산부를 대

상으로 한 Mikulincer와 Florian(1999)의 연구와  

Priel과 Besser(2000)의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성

인애착 스타일을 가진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

부터 출산 시까지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태아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회피애

착과 불안애착 스타일의 임산부들은 임신초기

에는 태아애착이 약하며 정신건강도 좋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가족 어머니와

의 애착을 통해 형성된 성인애착은 임신기에 

태아와의 애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인애착이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 시

사한다.

또한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 모두 성인애착

이 불안정한 경우 결혼만족감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안식처와 안전기지

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관계불만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Cobb, Davila, & Bradbury, 

2001). 성인애착의 유형 중 불안애착 성향이 

높으면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요구하고 

재확인하여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

어내며, 타인이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Fraley & 

Shaver, 2000). 반면 회피애착 성향이 높으면 

배우자를 신뢰하지 않고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점차 서로의 관계가 소

홀해지고 결혼만족감이 낮아지게 된다(Cobb, 

Davila, & Bradbury, 2001; Gallo & Smith, 2001). 

Collins와 Feeney(2000, 2001)의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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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유지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적절한 지지추구

행동을 통한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부부관계 질이 높아진다. 또한 성인애착이 부

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강차연(1999)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이 불안정

형인 경우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많아서 배우

자와 관계의 질이 낮아졌고, 김민희와 민경환

(2007)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인 경우 불안정

애착보다 배우자와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배

우자를 보살피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인애착과 부

부관계 질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부부관계 질은 태아애착을 예측해주는 의미

있는 요인이다(백현정, 2009; 정영숙, 2004; 정

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임신기에 부부관

계 질이 좋고 배우자 지지가 높은 임산부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 태아애착이 높아지고, 결

혼생활에 불만족하고 부부관계 질이 낮은 임

산부는 스트레스가 높아져 태아에 대한 부정

적 감정이 높아지며 태아애착이 낮아진다(박

미경, 이영숙, 1999). 임신기간 배우자와의 긍

정적인 관계는 임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낮

아지게 하고, 아기에 대한 거부감을 적게 표현

한다고 한 연구결과(Gourounti, Anagnostopoulos, 

& Sandall, 2014)를 통해 임산부의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태아애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임산부가 지각한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

는 태아애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산전

관리의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되고 있다(Ossa, 

Bustos, & Fernandez, 2012).

한편 원가족 어머니애착, 부부관계 질과 태

아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백현정, 

2009; 우현경, 채진영, 2016)에서는 원가족 어

머니와의 애착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관계 질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백현정(2009)의 연구에서는 임산부

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배우자 지지를 통해 

태아애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에

서도 임산부 뿐 아니라 배우자인 예비아버지

가 아동기에 형성한 원부모와의 애착이 후에 

배우자에 대한 애착을 매개로 태아애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자희

(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

와 애착을 강하게 형성할수록 부부갈등해결을 

이성적으로 잘 해결하고, 이후 자녀와 안정애

착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어린시절 부모와 맺은 애착의 형태는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

고 특히 부모와의 애착형태에 따라 타인과 관

계를 맺는 패턴이 달라지며 그것이 꽤 오랫동

안 고정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에

도 큰 영향을 끼쳐 그것이 태어날 아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Bowlby, 

1969 Owens et al., 1995; Simpson & Rholes, 

1998).

또한 원가족 어머니애착, 성인애착, 부부관

계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박의순, 2006; Fournier, Brassard, & Shaver, 

2011; McCarthy, Maughan, 2010). 박의순(2006)의 

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부부는 성인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고, McCarth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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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ghan(2010)의 연구에서는 어린시절 부모와

의 애착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성인기에 

성인애착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성인기의 

로맨틱한 관계와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연구한 

IJzendoorn와 Bakermans-Kranenburg(1996)의 연구

에서는 원가족 부모로부터의 경험이 부모자신

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환경 

및 상황변인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행동에 영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고려

해볼 때,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성인애착과 부

부관계 질을 매개하여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태아애착과 관련된 연구는 

임산부의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

성(강수경, 정미라, 2012; 권미경, 방경숙, 2011; 

위휘, 박소연, 2012), 부부관계 질 및 배우자 

지지와 같은 관계적 특성(권수현, 이승연, 

2013; 우현경, 채진연, 2016; 정영숙, 2004)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예측하는 원가족 어머니애착이나 

성인애착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

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고(Diamond & Hicks, 

2004; Mikulincer & Shaver, 2007),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며(이희숙, 박경, 

2008; 한혜영, 현명호, 2006; Cobb, Davila, & 

Bradbury, 2001; Gallo & Smith, 2001), 부부관계 

질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 백현정, 

2009; 정영숙, 2004; 정미라 외, 2012).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영향이 평

생에 걸쳐서 작용한다는 연구(Ainsworth, 1989; 

Bowlby, 1982)와 태아애착이 이후 아이의 발달

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김명식, 

이경숙, 신의진, 2011; Peluso, Peluso, Kern, & 

White, 2004)에 따라 임산부의 원가족 경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태어날 

아이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고착된 대인관계방식 및 배우자와의 관

계가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긍

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이 매

개효과를 밝히고,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

애착의 관계에 대한 직, 간접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자치구의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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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에 참가한 임산부 625명이다. 연구대상

의 연령은 21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이 117명

(19.4%),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473명

(78.6%), 40세 이상이 12명(2.0%)으로 대다수가 

30대였고, 최종학력은 고졸이 23명(3.8%), 대졸

이 473명(78.6%), 대학원졸이 106명(17.6%)으로 

대졸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27명(4.3%), 200만원 이상에서 299만

원 이하가 90명(14.4%), 300만원 이상에서 399

만원 이하가 117명(18.7%), 400만원 이상에서 

499만원 이하가 129명(20.6%), 500만원 이상에

서 599만원 이하가 97명(15.5%), 600만원 이상

에서 699만원 미만이 60명(9.6%), 700만원 이상

이 71명(11.4%)로 나타났고, 취업여부는 취업자

가 366명(58.6%), 미취업자가 233명(37.3%)이었

다.

변인 하위범주 빈도(%)

연령

21세 이상 - 30세 미만 117(19.4)

30세 이상 - 40세 미만 473(78.6)

40세 이상 12(2.0)

최종학력

고졸 23(3.7)

대졸 473(75.7)

대학원졸 106(17.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4.3)

200만원 – 299만원 이하 90(14.4)

300만원 - 399만원 이하 117(18.7)

400만원 – 499만원 이하 129(20.6)

500만원 - 599만원 이하 97(15.5)

600만원 – 699만원 이하 60(9.6)

700만원 이상 71(11.4)

취업여부
취업 366(58.6)

미취업 233(37.3)

임신주수

10주 미만 4(.6)

10주 이상 - 20주 미만 99(15.8)

20주 이상 - 30주 미만 266(42.6)

30주 이상 - 40주 미만 234(37.4)

전체 625(100.0)

note. 전체 사례수에 일부 차이가 있음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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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원가족 어머니애착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을 측정하기 위

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들의 부, 

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

한 것을 옥정(1997)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

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PA-R에서 원가

족 어머니애착만을 측정하여 총 25문항을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

어져 있는데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신뢰감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이나 심리적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소통과 공감을 

나타내고, 소외감은 부모에 대한 분노와 정서

적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

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나, 5점 척도

는 ‘보통’이라는 중간 항목이 있어서 많은 사

람들이 응답시 양극단을 피하고 중간으로 기

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오인환, 1992) 본 연

구에서는 ‘보통’ 응답을 제외한 4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였다. 신뢰감과 의사소통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소외감 하위요인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채점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 신뢰

감은 .85, 의사소통은 .83, 소외감은 .76으로 나

타났다.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1998)이 개발한 친밀

관계경험척도 개정판(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Questionnaire: ECR-R)을 김

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

져 있는데 불안애착 18문항, 회피애착 18문항

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애착

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유기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며, 회피애착은 타인과의 친밀해 지는 

것에 대한 회피와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

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는 것으로 불안정한 성

인애착을 나타낸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된 애착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

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0, 애착불안 .89, 애착회피 .85였고, 본 연구

에서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 

애착불안은 .90, 애착회피는 .87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질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1)

이 개발한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류 영역 16문항, 정서 영역 16문항, 

인지 영역 16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

기 위해 인지영역을 제외하고 교류와 정서 하

위요인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교류는 부부 

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정서는 서로를 얼

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애정표현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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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는지를 측정한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교류와 정

서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부부관계 질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부정적인 질문은 역채점 하였

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 교류는 .85, 정서는 .90으로 나타났다. 

태아애착

임산부의 태아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Cranley 

(1981)가 개발하고 이경숙 외(2013)가 번안 

및 타당화한 태아애착 척도(Maternal Fetal 

Attachment Scale; MF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5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

과 태아의 구별 2문항, 태아와의 상호작용 2

문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3문항, 자기제

공 5문항, 역할취득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과 태아의 구별은 산모가 

태아와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이고 태아와의 

상호작용은 태아에게 이야기하는 등의 태아와

의 상호작용을 뜻하며,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

측은 태아의 생김새나 움직임의 의도를 추측

해보는 시도를 의미하고 자기제공은 태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도, 역할취득은 어머

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는 정도를 뜻

한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

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태아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경숙 외(2013)

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4였고. 자신과 태아의 구별 .87, 태아와의 상

호작용 .75,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87, 자기

제공 .75, 역할취득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4였고, 자신

과 태아의 구별 .75, 태아와의 상호작용 .70,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74, 자기제공 .75, 역

할취득 .81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2015년 8월 임산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G대학에서 주최하는 서울․경기 지역

의 임산부 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21개 자치구에서 시

행되었다. 각 자치구 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통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태아애착 설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임산부 교육이 시작되

기 전 실시하였고,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분가량이다. 설문지는 임산부 635명에게 배

부하였고,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625개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과 M-plus 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료

의 가술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사용된 측정도구들

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 간 내적일관성

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

부관계 질, 태아애착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원가족 어머

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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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간의 경로와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전에 각 변인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고,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확대지수 값(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살펴보았다. 모형검

증은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

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hood: ML)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Anderson, Gerbing, 

1988). 모형 적합도는 모형간명성, 해석가능성,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CFI, 

TLI, RMSEA, SRMR를 모두 함께 보았다. TLI와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5이상이면 모형

의 적합도가 좋은 것이고, .90이면 보통 수준

으로 해석되며,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

로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보

통,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SRMR은 잔차에 기반한 지수로 .08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본다(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각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결  과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

계 질, 태아애착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 간의 상관분

석을 살펴보았다. 표 2에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값,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가 제시

되어 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는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자신과 

태아의 구별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요인들 간에 낮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13~.30, p<.01). 원가족 어머니애착 모두와 성

인애착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r=-.43~-.20, p<.01), 원가족 어머니애

착과 부부관계 질 모든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22~.30, p<.01). 성인애착

과 태아애착 관계에서는 불안애착과 자신과 

태아의 구별, 역할취득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하위요인들 

간에는 낮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20~-.09, 

p<.01, p<.05).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 간에도 

낮은 부적상관이 나타났고(r=-.26~-.14, p<.01),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 간에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2~.40, p<.01). 주요 변인

들의 전체평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

요 변인들끼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40, p<.01)

각 변인들의 평균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원

가족 어머니애착(M=3.25, SD=.42)과 부부관계 

질(M=3.36, SD=.44), 타아애착(M=3.39, SD= 

.36)은 모두 ‘대체로 그렇다(3점)’ 이상으로 전

반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 불안정 성인

애착((M=2.06, SD=.32)은 ‘별로 그렇지 않다(2

점)’에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 성

인애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기준(왜도<2, 첨도<7)

에 맞아서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

다(Curran, West. Finch, 1996). 변인 간 다중공

선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확대지

수 값(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인의 VIF가 1.12~1.25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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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명되었다.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

계 질, 태아애착의 측정모형 검증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

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의 측정변인 간 

관계구조가 실제 경험적 자료와 얼마나 일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 

(df=48, N=625)=149.990(p<.001), TLI=.949, 

CFI=.963, RMSEA=.058(90% 신뢰구간=.048- 

.069), SRMR=.034으로 TLI, CFI가 .90이상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어머니

애착

1 1 　 　 　 　 　 　 　 　 　 　 　 　 　 　 　

2 .88** 1 　 　 　 　 　 　 　 　 　 　 　 　 　 　

3 .90** .70** 1 　 　 　 　 　 　 　 　 　 　 　 　 　

4 .81** .65** .60** 1 　 　 　 　 　 　 　 　 　 　 　 　

불안정

성인

애착

5 -.40** -.33** -.31** -.43** 1 　 　 　 　 　 　 　 　 　 　 　

6 -.34** -.32** -.22** -.40** .81** 1 　 　 　 　 　 　 　 　 　 　

7 -.29** -.20** -.28** -.25** .77** .29** 1 　 　 　 　 　 　 　 　 　

부부

관계

질

8 .39** .26** .25** .22** -.30** -.20** -.18** 1 　 　 　 　 　 　 　 　

9 .26** .22** .22** .23** -.26** -.21** -.19** .91** 1 　 　 　 　 　 　 　

10 .30** .28** .26** .22** -.23** -.20** -.14** .93** .77** 1 　 　 　 　 　 　

태아

애착

11 .30** .28** .29** .19** -.20** -.15** -.17** .40** .36** .38** 1 　 　 　 　 　

12 .07 .04 .08* .02 -.11** -.07 -.09* .15** .16** .12** .45** 1 　 　 　 　

13 .24** .22** .23** .16** -.16** -.13** -.13** .38** .36** .36** .72** .26** 1 　 　 　

14 .27** .25** .26** .18** -.14** -.11** -.12** .30** .26** .28** .73** .17** .56** 1 　 　

15 .26** .25** .25** .17** -.19** -.15** -.16** .30** .26** .31** .81** .19** .45** .44** 1 　

16 .22** .20** .21** .13** -.11** -.07 -.10* .32** .29** .31** .84** .26** .54** .61** .55** 1

평균 3.25 3.39 3.03 3.37 2.06 1.89 2.23 3.36 3.33 3.39 3.39 3.11 3.55 3.73 3.10 3.54

표준편차 0.42 0.41 0.52 0.47 0.32 0.41 0.37 0.44 0.45 0.47 0.36 0.57 0.52 0.40 0.47 0.49

왜도 -.69 -.62 -.46 -1.32 .15 .24 .15 -.16 .18 .02 -.43 -.10 -1.02 -1.15 .00 -.90

첨도 .42 .33 .08 2.49 .57 .34 .71 .61 3.29 2.28 -.65 -.57 .45 .03 -.63 .21

1. 모애착-전체 2. 신뢰감 3. 의사소통 4. 소외감 5. 성인애착-전체 6. 불안애착 7. 회피애착 8. 부부관계 질-전체 9. 교류 

10. 정서 11. 태아애착-전체 12. 자신과 태아의 구별 13. 태아와의 상호작용 14.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15. 자기제공 

16. 역할취득
**p<.01 

표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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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는 .08이하로 

보통수준이고 SRMR은 .08이하로 좋은 적합도

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

료에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불

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직접경로와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의 질이 매개하는 

 df CFI TLI SRMR
RMSEA

(90% C.I)

측정모형 149.990 48 .963 .949 .034
.058

(.048~.069)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p<.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 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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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로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각각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에서 태아애

착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

다. 따라서 성인애착에서 태아애착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고 모형을 수정하여 그림 3과 

같은 수정모형을 만들었다. 연구모형의 적합

도를 살펴보면 CFI=.963, TLI=.949로 .90이상

인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고 RMSEA=.058

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이고, SRMR=.034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수정모형의 경

우 CFI=.963, TLI=.95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

이고 있고, RMSEA=.057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이며, SRMR=.034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서 연구모형과 구정모형 모두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정보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

기 위해   차이검증을 하였다. △ (△df=1) 

=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귀

무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보다 

더 간명한 수정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판단하여 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 

모형비교를 통해 채택된 최종모형의 모수추정

치 검증 결과가 표 5와 그림 4에 나타나있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원가족 어머니애착

이 불안정 성인애착(=-.62, p<.001)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관계 질(=.16,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원가족 어머니애착 -> 불안정 성인애착  -.43*** 0.05 -0.62

원가족 어머니애착 -> 태아애착  .11** 0.04  0.22

원가족 어머니애착 -> 부부관계 질 .18* 0.09  0.16

불안정 성인애착 -> 부부관계 질 -.46** 0.17 -0.29

부부관계 질 -> 태아애착  .18*** 0.03  0.40

***p<.001 **p<.01 *p<.05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df CFI TLI SRMR
RMSEA

(90% C.I)

연구모형 149.9 48 .963 .949 .034
.058

(.048~.069)

수정모형 149.2 49 .963 .950 .034
.057

(.047~.068)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그림 3. 수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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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에는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효

과크기가 작았다. 이어서 원가족 어머니애착

은 태아애착(=.22, p<.01)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불안정 성인애착은 부부관계 질(

=-.29, p<.01)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마

지막으로 부부관계 질은 태아애착(=.40, 

p<.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매개효과 검증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사이에서 불

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하였다. Sobel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결과, 

어머니 애착이 부부관계 질을 매개로 태아애

착에 가는 경로가 Z=1.94(p<.05)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고,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불안정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고 불안정 성인애착은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주어 태아애착으로 가

는 이중매개효과 또한 Z=2.45(p<.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Z

원가족 어머니애착 -> 부부관계 질 -> 태아애착 1.94*

원가족 어머니애착 -> 불안정 성인애착 -> 부부관계 질 -> 태아애착 2.45**

**p<.01 *p<.05

표 6. 매개효과 검증결과

***p<.001 **p<.01 *p<.05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요인부하량과 다중상관자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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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

관계 질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은 태아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임산부의 모애착이 태아애착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백현정(2009)의 연

구,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와 안정형 애착을 형성한 

임산부가 태아가 보내는 단서나 신호에 민감

하게 반응하여 태아애착이 더 잘 형성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정영숙, 2004; Mikulincer & 

Florian, 1999)와도 유사한 결과로,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수용과 애정의 정도가 

임산부로서 태아와의 관계형성에서 얼마나 감

정이입적이고 인내심을 지닐 수 있는가를 결

정하게 한다(Bowlby, 1969). 즉 임산부가 어린

시절 원가족과 맺었던 애착의 질이 높을수록 

태아애착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신 시기에 안정적인 태아애착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원가족 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어린 시절에 대해 되돌아보는 과

정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부모됨을 

준비하는 임산부 교육에서 원가족의 양육방법

과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알아보고 추후 태아

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자신

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인식하

고 원가족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개

선을 위한 방법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

애착 간의 관계를 부부관계 질이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에서 형성된 애착은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임산부의 태아애착

을 높였다. 이는 원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부갈등방법과 같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

며 자녀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

(원자희, 2004)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원

가족 부모와의 애착이 결혼만족도 혹은 부

부관계 질을 예측한다는 연구(백현정, 2009; 

Bradbury, Fincham, & Beach, 2000; Owens et al., 

1995; Simpson & Rholes, 1998)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애

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

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부부관계 질 사이에 많은 다른 매개변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 시절 원가족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착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배

우자에 대한 지각과 의사소통 방식, 자기분화 

등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임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8; 조소희, 정혜정, 2008; Owens et al., 

1995). 본 연구에서도 직접적인 경로보다 성인

애착을 통한 매개경로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부부관계 질 사

이에 다른 매개변인들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애착

과 부부관계 질 사이의 적절한 매개변인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임신기는 심

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생겨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 시기로 배우자에게서 적절한 

안전기지 역할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임신기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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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에 대한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부부관계 질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정미라, 강

수경, 이혜진, 2012; Wilson et al, 2000)에서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 질이 태아애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배우자 지

지와 태아애착의 관계가 강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고(정영숙, 2004), 임신 후반기에 낮은 태

아애착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가 배우자와 가족의 낮은 지

지수준이며(Ossa, Bustos, & Fernandez, 2012), 부

부관계 질이나 배우자와 사이가 좋을수록 태

교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성미혜, 주

경숙, 2011). 또한 배우자 지지는 태아애착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

는데(Yarcheski et al., 2009), 이는 부부 간에 서

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 교감

이 잘 이루어지면 태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서 태아애착의 질도 높아진다

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불안정 성인애착이 태아애착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원가족 어머니애

착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통해서 태아애착에 

미치는 매개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성인애착이 태아애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인데,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 80%이상이 

임신 중․후반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인

애착의 불안정성과 안정성이 태아애착과 유의

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Mikulincer와 Florian 

(1999)의 연구를 보면, 불안애착 유형이 특히 

임신 초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신 후

반기로 갈수록 태아애착의 정도가 안정적인 

애착유형 유형을 지닌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나타났고, 회피애착 유형은 임신 1, 3

기에 태아와의 애착이 낮고 2기에 다소 올라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임신 중․후반기이고, 특히 임신 

2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성인애착과 태아애착

의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

이고, 후속연구에는 임신 초기부터 중기, 후기

까지 골고루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

인애착의 성향이 높고 낮은 정도를 파악한 반

면, Priel과 Besser(2000)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을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에서의 애착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배

우자와의 애착만을 측정한 점에서 성인애착 

측정도구의 차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

애착 간의 관계를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

계 질이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모애착,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

아애착의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

나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배우자 지

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백현정(2009)의 

연구와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경험과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힌 우현경과 채진

영(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이중매개경로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설명

될 수 있는데, 애착의 세대 간 전이의 상황적 

모델을 제안한 IJzendoorn 외(1996)의 연구에서

는 부모의 초기 경험이 부모의 애착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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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이는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부

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녀와의 애

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모애착, 

성인애착, 모아애착의 3세대 전이를 연구한 

Hautamäki 외(2010)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어머

니와의 애착유형과 성인애착유형이 12개월과 

3세 영아와 어머니 애착유형과 유사함을 밝히

면서 애착의 연속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또한 인생초기의 애착경험을 통한 개인의 인

지적 내적작동모델이 성인기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6개월 영아에 대한 어

머니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Haltigan at al., 2014)를 통해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임산부가 원

가족과의 애착이 잘 형성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을 형성할 확률

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신미, 2006; 

장휘숙, 2002; Hazan & Shaver, 1987; Kobak & 

Sceery, 1988),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 대해 종단연구를 

한 Waters, Merrick, Albersheim과 Treboux(1995)

의 연구에서도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 애착

을 평가하고 그들이 17세가 되었을 때 성인애

착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아기 때와 70% 이상

의 애착유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성인기의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패턴(가

족과의 따뜻함과 민감함 등과 같은 상호작용)

은 자신의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inero et al, 2009).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도(이희숙, 박경, 2008)

에서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회피애착일 때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고, 이는 회피애착을 

가진 사람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인 애착

대상과의 근접성과 지지추구의 반복적인 실패

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좌절을 피하기 위해 자

신의 애착관련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역기능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Kobak & Hazan, 1991). 반면 안정애착인 임산

부는 배우자가 안전기지와 안식처의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이것을 위해 기능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기 때

문에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

(Carnelley et al.,1996; Fuller & Fincham,1995; 

Kirkpatrick & Davis, 1994). 이러한 배우자의 지

지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태아애착에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부부관계 질은 태아애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정미라, 강

수경, 이혜진, 2012; 정연숙, 2004; Yarcheski et 

al., 2009; Wilson et al, 2000). 따라서 원가족 

어머니애착은 성인기 불안과 회피애착과 같은 

불안정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 불안정

애착은 부부관계 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태

아애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

부관계 질이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부부관계에서의 지지와 정서경험이 중요함

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고 부부 간 의사소통의 개

선이나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과 같은 정

서적 지지 등을 부모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부

부관계 질을 개선함으로써 태아애착을 증진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원가족 어머니와의 관계와 불안정 성

인애착과 같은 관계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살

펴보았고, 태아애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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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산부의 원

가족 어머니애착이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을 

통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중매개경

로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관련성의 경로를 밝히고, 임산부의 안정

적인 태아애착에 기여하는 변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태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배

우자와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부모교육에의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하는 임산부 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를 대

상으로 하였는데,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임

산부를 표본으로 하여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가정의 임산부를 대상

으로 하였는데, 추후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미혼모와 같이 임신기에 더욱 많은 개

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임산부의 태아애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 

성인애착 등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여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예비어머니인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태아애착은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예비아버지를 대상으

로 한 태아애착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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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regnant Women’s Attachment to

Mother on Maternal-Fetal Attachment: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Quality

Su-Kyoung Kang          Hae-Mi Kim          Mi-Ra Chung

             Gachon University         Sesalmaul Researcher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pregnant women’s attachment 

to mother, insecure adult attachment, marital quality,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mediating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quality. A self-reported survey was conducted on 625 pregn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prenatal education program in Seoul and Gyeonggi,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to mother 

influenced directly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Second, attachment to mother affected indirectly 

maternal-fetal attachment through marital quality. Third, attachment to mother affected progressively 

maternal-fetal attachment through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qu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ategies to improve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support for parent and spouse were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to mother, insecure adult attachment, marital quality, maternal-fetal attachment


